
개개의 특성이 빛나는 실 (23) 

“도코보”가 판매하는 인도 면의 컴팩트사 

도코보는 원래 약 2만 추의 링 정방기를 가동하다가 불황을 이기지 못하

여 1996년에 공장의 조업을 완전히 중단함으로써 현재는 일본 내에서 방적 

시설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면서 우수한 면사를 많이 갖추고 판매하는 기업

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도코보는 그들 면사 중 인도 면으로 뽑은 컴팩트

(compact)사 “알티마”를 주력 상품으로 키우고 있다. 

컴팩트 정방은 링 정방을 개량하여, 공기력으로써 섬유속을 중심으로 응축

시키면서 꼬아줌으로써 잔털이 적고 균정도나 강력ㆍ신도가 좋아져, 코밍

(combing) 공정을 거친 실과 손색이 없을 정도의 실을 뽑을 수가 있다. 

“알티마”는 인도의 “람코” 그룹이 인도 면을 원료로 하여 리이터(Rieter)제 

컴팩트 정방기로 생산하고 있으며, 가격은 일반적으로 코머사보다는 싸고 카

드사보다 비싼 중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인도 순면사 “마하바라”나 다른 컴

팩트사보다도 10~15% 정도 비싸게 팔고 있다. 

이 “알티마”사는 다른 실보다도 비싼 만큼이 품질 보증료라고 볼 수도 있

다. 그 만큼 고객으로부터의 불평이 적지만, 적은 불평 중에는 실에 붙어 있

는 먼지나 딱지와 같은 “오염 물질(contamination)”이 가장 많다. 이것이 바로 

인도 면사 특유의 문제이므로, 수요자의 불평이 있으면 완전히 교환해 줌으

로써 품질을 보증하며 사소한 요망도 그 즉시 해결해 주고 있다. 

도코보가 판매하고 있는 인도 면사들은 인도 면의 “DCH 32” 면과 “스빈” 



면을 원료로 하고 있으며, 판매되는 번수는 7수, 10수, 20수, 40수, 50수, 60수, 

80수, 80수/2, 120수/2, 140수/2 등이며, “알티마”는 80수 이하만 있고, 80수 이상

의 “e 알티마”는 “알티마”보다도 한 단계 위 상품으로서 이집트 면 “기자 

70”을 사용하여 “쥣센(Süssen)”제 컴팩트 정방기로 뽑았으므로 값도 20% 정

도 비싸다. 

유럽에서는 이미 면사 시장의 약 70%가 컴팩트사이며, 일본에서도 앞으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